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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 ‘Ollegil' in Jeju Island, South Korea, is well-known as a walking tour 

destination and considered most preferred among domestic tourists. It is 

predicted that a total revenues from visitors to Jeju Ollegil will increase from 

179.6 billion Korean won in 2010 up to 678.1 billion Korean won in 2015. 

Considering this large economic impact, visitors' future behavior should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by adopting the following factors: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ubjective Norms as antecedents and Revisit Intention 

as consequence. and to investigate whether visitor satisfaction plays a moderating 

role in its relationship.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ubjective Norms and Revisit Intention; 

Second, that visitor satisfac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antecedents and the revisit inten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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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주도 올레길이 2007년 개장이래 2009년도에 방문객이 60만명에 이를 정도

로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제주 올레길의 성공사례

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코스가 생겨났으며 

제주권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둘레길, 충청권의 백제역사도보길과 불교문화체험길, 

강원권의 바우길, 대관령 옛길, 전라권의 질마재길과 마실길, 경상권의 대구의 올

레코스, 낙동정맥, 부산 해안길 등이 개설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처

럼 도보여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도보길을 개발

한 결과 도보여행 방문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보 여행

객들의 특정 도보길 방문의도를 보다 심도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보 방문객들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모델로써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

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 (1991)에 의해 제시된 계획

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들 수 있다(윤설민․오선영․윤선

정, 2010).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은 간명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어 사회

과학 뿐만 아니라 기술과학 등 소비자들의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에 접목되어왔다(Liao, Chen & Yen, 2007; Mahon, Cowan & McCarthy, 

2006; Nasco, Toledo & Mykytyn, 2008; 이준엽․안태기, 2007; 정희진․

이계희, 2010).

하지만 Ajzen(1991)에 따르면 계획된 행동이론모델에 행동의도에 대한 예측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측 선행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는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계획행동모델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새

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행동의도예측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변수들로 위험(Hunag & Chung, 2007), 

관여도(정희진․이계희, 2010; 박영아․현용호, 2010), 환경친화적 관광 소비행

동(송학준․이충기․부숙진, 2011), 멤버쉽(이재석․이충기, 2010), 과거경험, 

이미지 및 소비자 만족(Han & Kim, 2010; Liao et al., 2007) 등이 연구 대

상에 따라 적용되었다. 

배병렬(1994)에 따르면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더 잘 예측해줄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조절역할을 하는 변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언급하였으

나 Han & Kim(2010), Liao 외(2007)의 연구에서 소비자만족 변수가 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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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동모델에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개변

수로써만 관찰하여 조절 변인으로써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만족이란 

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최승

만, 2008),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외부조절변수로써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올레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박영

아․현용호, 2009; 정철․박태영․노경국, 2010; 박영아, 2012),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통한 올레길 방문객들의 방문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고찰이 이

루어 진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 변수들인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과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고찰하고 둘

째, 확장된 계획된 행동모델의 추가변수로 방문만족이 두 요인들 간에 조절변수로

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올레길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들의 방문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행동모델을 개발해 냄으로써 방문객들의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도보길 

관광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1991)이 제시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선행 모델인 계획된 행동이론에

서 유래한다. 계획된 행동모형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인 세 가지 선행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태도(attitude)는 

행동 또는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나 일반적인 느낌의 정도를 말

하며 (Fishbein & Ajzen, 1975),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은 어떤 행

동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어떤 행동이나 상품 채택을 가능하게 하

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또는 자신감과 유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Ajzen(1991)에 따르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가

질수록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개인들이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커

진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Ajzen & Driver(1992)의 실증연구에서도 세 가지 

선행변수들이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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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세 가지 선행 변수 외에 새로운 변수들을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행동이론보다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더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김흥렬․이태희․윤설민, 2010). 따

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들을 행동의도의 

선행 요인으로 혹은 조절변인으로 추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행동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변수를 선행 변수로 한 연구로 사전지식과 지각된 위험

(윤설민 외, 2010), 과거경험, 이미지 및 소비자 만족 (Han & Kim, 2010), 즐

거움(김흥렬 외, 2010)등이 있고 조절변수로 한 선행연구로 멤버쉽 (이재석․이

충기, 2010), 국적(김우곤․이계희, 2011), 관여도 (정희진․이계희, 2010; 박

영아․현용호,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행동모델에 있어 행동의

도를 예측하는데 주로 매개변수 혹은 선행변수로만 사용되어왔던 방문만족 변수를 

조절변수로써 본 연구에서 조사를 하고자 한다. 

1)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중요한 준거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정의 정도로 정의된다(Ajzen, 1991). 다시 말하면,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같이 한 개인에게 가깝고 중요한 사람임과 동시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

는 의미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에 대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Hee, 2000).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은 행동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최자영․김경자, 2003). 

주관적 규범은 각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그 사람의 의견에 순

응하려는 동기로 평가된다(Fishbein & Ajzen, 1975). 가족과 친구와 같은 중

요한 준거집단의 영향에 대한 개인적 인식인 규범적 신념과 행동 주체가 준거집단

의 의견에 얼마나 순응하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순응동기를 곱한 결과들의 총합으

로 평가된다(김명소․한영석, 2001). 특히,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변수로

써 (Ajzen & Madden, 1986) 주관적 규범의 영향은 동양권 사회에서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Singh, Leong, Tan & Wong, 1995).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면, 윤설민 외

(2010)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의도에 간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김흥렬 외(2010)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

범과 테마파크 방문의도간의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재석․이충기(2010)의 연구에서는 멤버쉽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에 주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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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스키리조트 방문의도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바, 회원집단과 비회원집단 모

두에서 주관적 규범이 스키리조트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주관적 규범’은 ‘올레길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지각된 행동통제

Ajzen(1991)은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수행이 얼마나 어렵고 쉬울 것 같은가

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자기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통제요인으

로 기술, 능력, 의지력, 충동과 같은 개인의 내부적인 것과 시간, 기회, 타인 의존

과 같은 외부적인 것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행동수행을 위해서는 기회와 자원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 개인의 행동에 있어 긍정

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행동의도를 형성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행동

을 수행하는데 있어 호의적인 태조나 주관적 규범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 가능한 

자원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낮아지게 된다

(Madden, Ellen & Ajzen, 1992).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과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Han & Kim (2010)의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그린 호텔 

이용의도 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송학준 등

(2011)의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요인과 환경친화적 머드축제 재방문의도간에 

영향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우곤․이계희(2011)의 연구에서 푸켓

을 방문한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각된 행동통제와 방문의도 간의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밝혀졌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지각된 행동통제’는 ‘올레길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태도

태도는 개인 본래의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요소로서, 어떤 대상물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적인 반응이며 개인의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 비호의적인 평

가를 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김명소․한영석, 2001). 태도는 어떤 속성에 

대한 인지적 지식으로써의 신념과 각각의 신념에 대한 감정적 평가들을 곱한 결과들

의 총합으로 평가된다(최자영․김경자, 2003). 이처럼 Ajzen & Fishbein(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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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를 결정짓는데 더 큰 공헌을 한다고 

평가하여 태도-행동 간의 관계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과들이 관

광학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박진경, 2011; 이준엽․안태기, 2007; 정희진․이

계희, 2010). 신한류로 인한 일본과 중국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모델을 사용한 정희진과 이계희(2010)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재

방문의도 간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이준엽․안태기(2007)의 

연구에서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 구매행동 예측 모델에서 태도가 방문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 행동 모형을 탐색한 박진경(2011)

의 연구에서도 태도와 여가행동의도 간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

혀냈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태도’는 ‘올레길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2. 관광지 방문 만족 

만족의 개념은 여러 행동과학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

수로 인식되고 마케팅에서는 구매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변수로 기업이 추

구해야할 핵심목표이기도 하다(최승만, 2008). 관광 분야에서 또한 만족은 개인

이 선택한 여가활동에 참여한 후에 형성되는 긍정적인 인지의 정도로 정의되어 지

기도 하며(Beard & Ragheb, 1980), 관광체험에 대한 일종의 태도라고도 한다

(Lounsbury & Polik, 1992). 따라서 관광만족은 관광경험의 결과로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Mannell & Iso-Ahoal, 1987). 

관광객의 관광 만족에 따른 결과로서 방문 목적지 선택, 방문후 평가, 미래행동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Chen & 

Tsai, 2007; Chi & Qu,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Han․Kim(2010) 혹은 

Liao 외(2010)의 연구 같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면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에

서 행동의도에 대한 예측변수로써의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대

부분의 연구에서 방문만족이 행동의도와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갖거나 혹은 매개 

변인으로만 검증되어왔다(Han & Ryu, 2006). 하지만 배병렬(1994)의 연구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장된 계획행동모델에서 외부변수로써 방문만족을 조절변

인으로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방문의도를 예측하는 확장된 계획행동모델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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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수로써 방문만족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조절변수로써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 요인들과 올레길 방문의도 간에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방문만족’이 ‘주관적 규범’과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방문만족’이 ‘지각된 행동통제’과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방문만족’이 ‘태도’와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 영향관계에 있어 조절효

과가 있을 것이다.

3. 가설설정에 따른 연구모형 

<그림 1>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올레

길 방문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방문만족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제안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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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변수설정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요인들의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항목수와 

선행연구들을 <표 1>에서 밝혔고 모든 설문항목들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이 되었다. 

<표 1> 측정항목

측정개념 측정항목

태도

(Ajzen, 1991)

ATT1 즐겁지 않다-즐겁다

ATT2 싫다-좋다

ATT3 재미없다-재미있다

ATT4 기분나쁜 일이다-기분좋은 일이다

ATT5 좋지않은 일이다-좋은일이다

ATT6 싫어하는 일이다-좋아하는 일이다

주관적규범(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Taylor & Todd, 1995)

SN1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기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SN2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기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SN3
재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기를 방문하기를 더 바란다

지각된 행동통제 (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Taylor & Todd, 

1995)

PBC1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길 방문에 대한 결정은 순전히 

나의 선택이다

PBC2
제주도 여행을 할 때 내가 원한다면 올레길을 방문할 

자신이 있다

PBC3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길을 방문할 수 있는 

금전적․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다

올레길 재방문 의도(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Taylor & Todd, 

1995)

INT1 제주도 여행을 할 때 기꺼이 방문할 의사가 있다

INT2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길을 방문할 계획이다

INT3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올레길을 방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올레길 방문만족(Anderson 

& Srinivasan, 2003)

SATI1 올레길을 방문해서 즐거웠다

SATI2 올레길을 방문해서 만족했다

SATI3 올레길을 방문해서 아주 기뻤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7코스와 8코스 올레길 지역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2009

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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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및 이질성과 관련하여 조사원들이 응답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 등을 고려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

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이 배

포되어 400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중 무응답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

우를 제외한 384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확인요인분석, 구조방정

식모델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5.0과 AMOS 5.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5.1%, 여성이 54.9%로 구성되어 

있고, 20대와 30대 올레길 방문객이 5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38.6%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가 

6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응답자의 대부분의 전문대졸업 

이상(85.3%)이었으며. 결혼을 한 방문객이 57.5%로 나타난 반면 미혼자는 

42.2%로 나타났다.

2. 척도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성개념들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대한 

측정항목들이 각각의 구성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세 단계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Liao et al., 2007). 

첫째, 측정모델이 실제 자료에 대한 부합치가 좋은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합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x2/df < 5 (Bentler, 1989), 

AGFI > 0.8, GFI, TLI, CFI >0.9; RMSEA, SRMR <0.10 (Henry & 

Stone, 1994). 둘째, 집중 타당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

다. 요인적재치는 최소 0.7을 상회해야하고 개념신뢰도(Composite α)는 0.8를 

넘어야 한다. 또한 평균 분산추출 값인 AVE는 0.5이상이어야 한다(Forn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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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항목 표준화 경로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C.R. SMC

태도

(ATT)

ATT1 .831 .964 .054 17.904** .691

ATT2 .829 .909 .051 17.841** .687

ATT3 .786 .896 .054 16.677** .618

ATT4 .859 1.037 .055 18.682** .738

ATT5 .825 .906 .051 17.745** .681

ATT6 .782 1.000 - - .612

주관적 

규범(SN)

SN1 .896 1.181 .069 17.205** .804

SN2 .826 1.026 .063 16.234** .683

SN3 .756 1.000 - - .572

지각된 

행동통제

(PBC)

PBC1 .734 1.083 .100 10.835** .538

PBC2 .765 1.000 - - .585

PBC3 낮은 적재치 - - - 제거

Larcker, 1981).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념

간 상관계수에 대한 x2 차이 검증법 (x2 difference test)을 실시해야한다(Bagozzi 

& Phillips, 1982). 각각의 차이 검증법은 제약되지 않은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제약된 모델(constrained model)인 두 개의 모델 비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제약되지 않은 모델이란 모든 구성개념들간 제약없이 상관관계를 연결한다. 

하지만 제약된 모델에서는 특정한 두 개의 개념간 공분산이 1로 제약되어야하고 

나머지 상관관계는 제약하지 않은 채 둔다. 두 모델에 대한 카이자승 차이가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면 판별타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Anderson & 

Gerbing(1988)에 따르면 각 잠재 요인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을 측정하는 AVE값이 잠재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면 다른 잠재요인들과

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요인들 간 판별타당도

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요인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를 평가 하기위한 전반적 모델 적합도를 측정하

는 x2값은 표본수가 200이 넘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귀무가설인 ‘H0=표본과 공분산 조합이 다르지 않다’

가 기각된다(Hu & Bentler, 1999). 확인 요인 분석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의 x2

값 (209.856, p<0.01)이 유의미하여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모

델 평가시 보조적 모델 적합도를 사용해야 된다. 보조적 적합도 수치들인 x
2
/df 

=3.827, GFI=.908, AGFI=.864, TLI=.923, CFI=.904, RMSEA= 

.0086, SRMR=.042로 모든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확인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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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방문 

의도

(INT)

INT1 .778 1.046 .074 14.127** .606

INT2 .819 1.079 .074 14.655** .670

INT3 .746 1.000 - - .557

확인요인모델 적합도: x2=271.748(df=71, p<0.01), GFI=0.908, AGFI=0.864, 

TLI=0.923, CFI=0.904, RMSEA=0.086, SRMR=0.042, x2/df= 3.827

또한 <표 3>과 <표 4>에 따르면, PBC3의 요인적재치(<0.5)가 낮게 나와 제거

되었으나 잠재 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치가 p값 0.01 수준에서 모

두 유의하고 요인 적재치가 0.7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개념신뢰도는 ‘지각된 행

동통제(Composite α=0.719)’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개념들은 0.8를 넘어 

조건을 충족시켰고 AVE값 또한 0.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구성개념들이 집중타당도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판별타당도 확보를 위해 카이자승 차이 검증법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모든 

검증 결과가 p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

면 비제약된 확인요인 모델이 다른 제약된 모델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좋은 것으로 

밝혀져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구성개념의 기술통계량, 신뢰도 및 상관계수

구성 개념 1 2 3 4 M SD
Cronbac

h' α
AVE

개념

신뢰도

(1) ATT 1 5.80 0.89 0.923 0.671 0.924

(2) SN 0.56** 1 3.86 0.69 0.862 0.686 0.867

(3) PBC 0.50** 0.67** 1 4.04 0.72 0.715 0.562 0.719

(4) INT 0.65** 0.59** 0.60** 1 4.05 0.64 0.822 0.611 0.825

<표 4> x2 차이 검증법을 통한 판별타당도 분석

경쟁모델
x2 차이 검증결과

x2 ∆x2 Sig.

비제약된 확인요인모델(df=71) 271.74

태도-주관적규범 상관제약모델=1(df=72) 371.60 99.86 0.00

태도-지각된 행동통제 상관제약모델=1 (df=72) 385.73 113.99 0.00

태도-올레길 방문의도 상관제약모델=1 (df=72) 361.28 89.55 0.00

주관적규범-지각된 행동통제 상관제약모델=1 (df=72) 425.92 154.18 0.00

주관적규범-올레길 방문의도 상관제약모델=1 (df=72) 440.67 168.93 0.00

지각된 행동통제-올레길 방문의도 상관제약모델=1 (df=72) 438.97 167.2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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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모델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

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반적 모형 적합도가 x2= 271.748, 

d.f.=71, p=.000으로 표본의 공분산 행렬과 추정모델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

다는 귀무가서를 기각하여 연구 모형이 부적합함이 밝혀졌으나 보조적 적합도 수

치들이 GFI=.908, AGFI=.864, TLI=.923, CFI=.940, RMSEA=.086, 

SRMR=.042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가설 검증을 실시

하였다.

선행변수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에 의한 내생변수인 올레길 방

문의도에 대한 분산 설명력(R2)은 53.4%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규범(ß=.423, p<.01)’이 ‘올레길 방문의도’에 유의미한 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1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재석․

이충기(2010), 윤설민 외(2010)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

(ß=.155, p<.05)’가 ‘올레길 방문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채택되어 Han & Kim(2010), 김우곤․이계희(2011), 송학준 

외(2011)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도(ß=.289, 

p<.01)’가 ‘올레길 방문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가

설 3 또한 채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태도’와 ‘행동 의도’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인 이준엽․안태기(2007), 박진경(2011), 정희진․이계희

(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p<.05, **p<.01

<그림 2> 구조 모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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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만족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링에 의한 잠재변수의 조절효과분석은 비선형제약(nonliner 

constraint)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ing(2004)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따른다. 이를 위해 우선 다중공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 에 대한 평균중심화(mean-centering)값을 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측정모델을 통해 도출 된 모수치를 이용하여 구조모델에 해

당하는 값을 고정한 후 추정하는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배병렬, 2009).

조절요인과 이에 해당되는 관찰변수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요인의 관찰변

수들과 조절변수의 관찰변수들 곱한 값을 구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규

범의 관찰변수의 수는 3개이고 조절변수인 방문만족의 관찰변수의 수가 3개이므로 

상호작용항 (주관적 규범×방문만족)의 수는 9개로 구성이 되어야하고 지각된 행동

통제(2개)×방문만족(3개)의 상호작용항의 관찰변수는 6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한 태도(6개)×방문만족(3개)의 상호작용항의 관찰변수는 18개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모수치들을 고정시킨 후 상호작용항 

XY(주관적규범×방문만족, 지각된 행동통제×방문만족, 태도×방문만족)에 대한 조

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5>, <표 6>,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주관적규범×방문만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이 올

레길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방문만족은 주관적 규범과 올레길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4가 채택되었다. 

이에 조절효과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주관적 규범(ß1=.588, p<0.01), 방문만

족(ß2=.336, p<0.01), 주관적 규범×방문만족(ß3=-.196, p<0.01)이 도출되

어, 현용호․김재학(2009)의 연구에서 조절효과 유형에 대하여 언급한 바에 의하

면 대립조절효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방문 만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주관적 규

범이 올레길 방문의도에 영향이 큰 반면 방문 만족 수준이 높아 질수록 방문의도

에 대한 영향력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 주관적 규범과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의 방문만족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 방문의도
β S.E. C.R.

주관적 규범(β1) .588 .076 8.977**
방문만족(β2) .336 .074 5.558**

주관적규범 * 방문만족(β3) -.196 .006 -5.32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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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따르면, 지각된 행동통제×방문만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

이 올레길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만족은 지각된 행동

통제와 올레길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가설 5가 채택되었다. 이에 조절효과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지각된 

행동통제(ß1=.622 p<0.01), 방문만족(ß2=-.185, p<0.05), 지각된 행동통제×

방문만족(ß3=.602, p<0.01)이 도출되어, 완충조절효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방문 만족 수준이 낮아 질수록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이 재방문의도에 대한 영향력

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지각된 행동통제와 올레길 재방문 의도 간의 방문만족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 방문의도

β S.E. C.R.

지각된 행동통제(β1) .622 0.085 6.605**

방문만족(β2) -.185 0.074 -2.217*

지각된 행동통제*방문만족(β3) .602 0.006 10.697**

*p<.05, **p<.01

<표 7>에 따르면, 태도×방문만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이 올레길 방

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문만족은 태도와 올레길 방문

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6이 채택

되었다. 이에 조절효과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태도(ß1=-.178 p<0.01), 방문만

족(ß2=-.103, p>0.05), 태도×방문만족(ß3=.783, p<0.01)이 도출되어, 대립

조절효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방문 만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올레길에 대한 태

도가 올레길 방문의도에 영향을 크게 주는 반면 방문 만족 수준이 높아 질수록 태

도가 방문의도에 대한 영향력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 태도와 올레길 재방문의도 간의 방문만족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 방문의도

β S.E. C.R.

태도(β1) -.178 0.050 -3.070**

방문만족(β2) -.103 0.074 -1.757

태도*방문만족(β3) .783 0.006 15.91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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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도보 여행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보길을 개발하고 있

어 도보여행자 유치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보여행자들의 도보

길 재방문의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도보여행자 유치전략 수립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방문객들의 재

방문의도에 대한 결정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도입함

과 동시에 미래 행동 예측에 중요한 변수인 방문 만족변수의 조절효과를 외부변수

로써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올레길 방문객들의 재방문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행요인으로 주

관적 규범(ß3=.423)으로 나타났고 올레길에 대한 태도(ß3=.289)와 지각된 행

동통제(ß3=.155) 순으로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규범은 올레길 방문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올레길 재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올레길 여행이 최근 가족단위나 걷기 동호회를 통한 방문율이 높

아지고 있어 올레길 재방문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추천이 많은 영향력

을 보이고 있어 올레길 단체관광객 유치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올레길 단체 패키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올레길 단체 유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특정 올레길에 방문객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올레길 훼손 정도에 따른 올레

길 휴지기를 도입하는 것도 올레길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에 일조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올레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재방문의사가 높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레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시

키기 위해서는 올레길 웹사이트, 동호회 블로거, 이메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올레

길 소식을 인지 시켜 줄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또한 올레길과 관

련하여 긍정적인 사건들을 방송사나 신문사설을 통하여 보도하는 PR활동을 꾸준

히 전개해 나가는 것도 올레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올레길 방문의도에 가장 적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긴 하나 개인의 행동 수행을 위한 기회와 자원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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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Madden et al., 1992). 

올레길을 찾는 방문객들은 주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올레길 여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올레길 방문객들이 올레길 방문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하여 심리적 안

정까지 취할 수 있어 올레길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올레길 여행을 위한 긍정적인 주변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올

레길 방문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 준비 시간이 충분하여 올레길 뿐만 아니라 타도시의 도보길로 방문 

결정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레길 방문 전 준비기간 동안 제주

도에 머물면서 필요한 여행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그 예가 되겠으나 

현재 올레길 어플은 올레길 소개에만 그치고 있어 물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

기 위해 올레꾼들이 효과적으로 여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방문 만족이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로 이루어진 계획된 행

동모델의 선행 변수와 올레길 재방문 의사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관적 규범 및 태도와 재방문의사간의 대립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방문 만족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대한 영향

력이 증가하는 반면 방문 만족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재방

문 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올레길 방문 만족의 수준이 낮을 경

우 주변의 지인들의 생각이나 올레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재방문 의사를 형성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레길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경우 지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올레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각된 행동통제요인과 재방문 의사간에 방문만족의 완충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레길 방문 만족 수준이 낮아질수록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이 

재방문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레길 방문객의 

방문 만족이 낮아지면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방문객의 물리

적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 재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레길 방문에 있어 불만족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개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만족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올레길 코스마다 불

편 신고함들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물리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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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투자 대비 가치를 높임으로써 방문객들의 재방문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올레길이 현재 25개까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코스 지역의 방문객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내의 

다양한 도보 여행길 개발과 관련된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

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소지가 있다. 후속연구는 국내에 있는 다른 도보

여행길 방문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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